
 

 

 

 

 

가속화하는 기후변화와 불평등 속에서 역사학은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. 불타

는 쓰레기산과 극단적 양극화 앞에서, ‘발전’이라는 낭만적 우화는 그 힘을 잃었다. 역사

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. ‘발전’ 너머의 새로운 역

사쓰기는 가능한가, 라는 질문이다. 이 글은 2000년대 이후 최근 20여년 간 한국에서 

진행되어 온 식민지기 경제사 연구를 살펴보며, ‘발전’ 너머 역사쓰기의 가능성을 탐색

해보고자 한다.  

익히 알려져 왔듯, 한국에서는 2000년대를 전후한 시점에 식민지수탈론, 식민지근대화

론, 식민지근대성론 등 여러 중요 논쟁의 핵심적 논의가 전개되었다. 이에 기존의 사학

사들은 이들 논쟁이 정점에 달했던 2000년대 전후의 시점에서 그 분석을 매듭짓고, 이

후 20여년 간의 관련 논의는 미시적이고, 세분화되며, 파편화되었다는 이유로 충분히 

분석하지 않았다. 이 글은 각 산업 분야 및 주제를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동향을 정리하

고, ‘발전’이라는 구심점의 안과 밖에서 새로운 논의가 출현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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